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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잦은 이상기후의 발생은 고품질 밀 재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특히 국내에서 수확시기의 잦은 강우는 수발아를 유발하

여 품질을 저하시킨다. 작물 종자의 성숙 과정 중 항산화 활성 물질은 종자 내의 ROS를 조절하여 ABA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

을 미침으로써 수발아와 발아를 억제한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화 후 종자의 성숙시기에 따라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평가

하고 이를 통해 수발아 및 발아 억제 기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본 실험에 사용한 밀 품종은 국내에서 개발된 백립계 빵용 품종인 백강을 사용하였다. 발아 된 유식물을 3주간 4°C 암실에서 

춘화처리한 후 24°C 유리온실에서 파종 후 재배하였다. 성숙 시기별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화 후 27일, 37일, 그리

고 43일에 성숙 중인 종자를 수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. 항산화 효소로서는 catalase(CAT), superoxide dismutase(SOD), 

ascorbic acid peroxidase(APX)의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으며, abscisic acid(ABA)의 함량을 측정하였다. 또한 식물의 대표적

인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세 가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, SOD의 효소 활성은 개화 후에 따라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CAT는 개화 

후 시기가 경과 할수록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. 개화 후 27일 보다 수확시기에 가까운 43일에서 약 2배 정도

의 높은 CAT 효소 활성을 보였다. 반면 APX의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개화 후 시기에 따라서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

개화 후 27일에서는 종실 무게 당 1.35 U/g의 활성을 보였으나 43일에서는 이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종실 무게 당 0.35 U/g의 

효소활성을 나타내었다. 이러한 효소의 활성의 변화는 종자 내 ROS 및 ascorbic acid의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

상됨에 따라 차후 연구를 통해 그 함량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식물의 대표 2차대사산물인 

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측정하였을 때 폴리페놀은 개화 후 그 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플

라보노이드는 37일 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이는 일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밀 종자의 외피에 lignin과 

같은 물질의 합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적립계 및 백립계 밀 종자

의 발아 과정 중 ROS의 함량변화 및 발아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항산화 효소 및 성분들 간의 변화와 종자의 발아와의 상관

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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